
다윗왕가의 뿌리, 사울왕가의 뿌리(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람이 세운 왕)<사무엘하4;1-12>
 * 여러분은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될 때 혹은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영적 침체일 때 언제 맥이 풀릴까요? 두 개 모두 맥이 풀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처럼 신앙이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살 수 없
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의 뿌리 즉 신앙의 근거는 철저
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다윗 왕권의 뿌리, 이스보셋 왕권의 뿌리(1)
 지금 사울의 아들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이 요압에 의해 오른팔과 같은 아브넬이 죽자 맥이 
풀리는데 이것은 그가 뿌리였고 군사력이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
로 에시바알 즉 바알의 사람이라 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사울이 하나
님과의 대적자가 됨을 보여줍니다(역대상8:33,9:39) 이스보셋은 왕이 되라는 아브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뿌리 삼는 든든한 사람이 되어야 합
니다. 정치세계는 정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보셋은 사람이 세운 정통성이 없고 세상을 의
지한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으며 하나
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정통성이 있는 왕으로 인공으로 샘을 파서 시내와 연
결한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안식의 
시냇가와 연결된 마르지 않는 샘을 파야 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
님께로 행한 영적인 신앙의 대로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면 다윗과 같은 언약의 사람으로 승리
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판 인공의 샘이 시내와 연결되어 물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과 목회자
와 부부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돌아보고 다윗과 이스보셋을 비교해 보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뿌리가 있는 다윗의 뿌리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이스보셋의 뿌리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면 맥이 풀리지 마십시오. 
한계가 오면 힘들지만 뿌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근본적인 도움은 사람이 아니
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세상에게 
지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뿌리이며 성경만이 정답입니다. 

2) 레갑과 바아나(2-3,5-12)
 레갑과 바아나는 이스보셋에게 있는 지휘관으로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으나 전쟁통에 밀려 베
냐민 사람으로 귀화한 이방인으로 꽤 유명한 사람들이었으나 상관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맥이 풀리자 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인지하고 이스보셋을 죽이면 상급이 있음을 계산하
고 이스보셋을 죽여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사람의 선물도 정성과 사람이 있는 선물이 작아
도 기쁘듯 레갑과 바아나는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을 잘 알아야 합니다. 레갑과 바아나는 침상에 누운 이스보셋을 죽이고 밤새 사막길을 달려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원한을 갚았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둔 사람이 절대 해서
는 안 될 큰 배반의 일입니다. 이에 다윗은 레갑과 바아나에게 사울의 죽음의 사실을 전한 아
말렉 청년을 죽인 사실과 요압이 죽인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루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
의 오해가 풀림을 말하며 레갑과 바아나를 죽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은혜의 사람의 모습
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이 뿌리인 다윗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스



보셋과 요압과 사울과 아브넬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다 뽑아내고 오늘 말씀을 먼저 공동체에 
적용하고 각 개인에게도 적용하여 점점 왕성하는 다윗의 나라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3) 므비보셋(4)
 이스보셋을 언급하다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의 이야기가 불쑥 나온 것은 레갑과 바아나 
같은 인간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은혜의 사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용서하고 은혜는 
갚고 나를 괴롭힌 자는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보니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서운함은 돌에 새기기에 용서가 안 되고 은혜도 잘 갚지 못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대하면서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
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상에서 아들 대접 받음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아서 인공수로로 물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고 기도와 예배가 나의 
뿌리가 되어 넘어지고 고난을 당해도 그 뿌리를 꼭 잡고 지켜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의 인공샘을 파는 신앙의 루틴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용서로 예수의 뿌리, 영적인 뿌리로 
마르지 않는 시냇가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열린 시온의 대로
로 하늘의 시온성에 가는 영광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